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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팀 K리그 1차 친선경기, 6만4100명 관중 앞에서 성황리에 종료  

오직 쿠팡플레이 통해 경기 생중계�안정적이고 매끄러운 중계 화면에 이용자 호평 쏟아져  

2022. 7. 14. 서울 – 쿠팡플레이가 토트넘 홋스퍼 구단을 초청해 주관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13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팀 K리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는 6만4100명의 관중들이 집결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티켓은 모두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쿠팡플레이 웹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서만 판매돼 오직 와우 회원들에게만 경기 직관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경기는 친선경기지만 토트넘에게는 프리시즌 일정의 첫 경기이며, 팀 K리그로서는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게임이었기에 양팀 모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쳤다. 양팀의 공격이 전개되고 서로의 골문을 두드릴 때마다 경기
장에 모인 쿠팡 와우 회원들의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전후반 통틀어 토트넘은 6골, 팀 K리그는 3골을 득점하며 경기장을 찾아준 축구 팬들에게 멀티골로 보답했다. 특히 토트넘
은 손흥민이 2골, 해리 케인이 2골을 사이좋게 넣고, 득점할 때마다 서로 끌어안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
게 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18245/


후반 23분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 선수(30)
‘쿠팡플레이 시리즈’ 2개 경기 모두 쿠팡 와우 회원을 위해 준비된 혜택인 만큼, 지상파 방송 중계 없이 오직 쿠팡플레이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다. 쿠팡플레이는 트래픽이 급격하게 몰리는 상황에서도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라이브 중계
함으로써 유저들에게 최상의 즐거움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중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은 경기장에서 직관 중이고, 나는 쿠팡플레이로 경기 몰입 중…쿠팡이 이번에 일 제대로 냈
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서버가 안 터진 게 대단…물론 토트넘을 데려온 거 자체가 더 대단합니다”, “화질도 좋고 연결도
안정적…이쯤되면 혜자 OTT” 등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계기로 국내 대표적 축구 생중
계 OTT로 자리매김 중이다.   

과감한 돌파를 보여줘 박수를 받은 팀 K리그 공격수 양현준 선수(20, 강원FC)
한편, 토트넘 홋스퍼는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오는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스페인 프로구단 세비야 FC를 상대로 2차
전을 치른다. 2차전 또한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수많은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 회원들이 경기장을 찾아 경기
를 직관할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